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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과학자상이 
발전하려면, 
○○○○○○ 
해야 합니다” 

●갓 대학에 부임한 교수

	  73명, 93.6%
●평균연령 

	  37.6세

★

 평균 수상나이 37.6세 ‘과학기술계 신인상’,
“사기진작에 가장 큰 도움”

1997년 제정된 과학기술계 신인상 ‘젊은과학자상(대통령상)’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젊은과학자상은 만 40세 미만의 잠재력 있는 과

학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상엽 KAIST 

교수, 조민행 IBS 연구단장, 현택환 IBS 연구단장, 김대식 서울대 교수,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김범식 고등과학원 교수 등 역대 젊은과학자

상 수상자들은 뛰어난 연구성과로 한국 과학기술계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며 관련 연구 분야를 이끄는 리더들로 활약 중이다. 

젊은과학자상과 관련된 수상자 현황과 성과, 향후 정책수요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본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젊은과학자상’
  【 수상자들은 지금… 】 

IBS연구단장 6인 
조민행(1998), 오용근(2000), 현택환(2001), 

천진우(2002), 김은준(2004), 김빛내리(2006) 단장

국가석학 3인 
강석진(1998), 김범식(2002), 김대식(2002) 교수

국가과학자 1인
김빛내리(2006) 단장

기업CEO 1인 
김재섭(2000) 에이프로젠 대표이사 

96.2%
●남성 75명

3.8%
●여성 3명

★ 최연소 수상자는 누구?
2016년 자연과학(수학) 분야 수상자인  

오성진 고등과학원 연구교수는, 만 27년 8

개월로 종전 29년 11개월의 기록을 크게 단

축하며 최연소 수상 기록을 세웠다.

★ 3명 밖에 없는 여성수상자
안타깝게도 여성수상자의 비율은 3.8%. 김

빛내리 IBS 연구단장(2006), 백성희 서울

백성희 
서울대 교수

박문정 
POSTECH 교수

김빛내리 
IBS 연구단장

대 교수(2008), 박문정 POSTECH 교수

(2016) 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여성과학기

술인의 약진이 기대된다.

★ 수상자 
   최다배출기관 
    Top 5 
    (수상당시 기준) 서울대 KAIST POSTECH 연세대 고려대

24 18 7 5 4

★ 출연연·기업연 소속은 누구?
젊은과학자상은 수상당시 기준으로 5명

만이 대학 외에 기관에서 배출됐다. 그러

나 현재는 그 분들 모두 대학에서 연구 중

이다. 유일한 기업연구소 소속이었던 삼

성종합기술원 이태우 박사(2007)는 현재 

POSTECH 교수이며, KIST 조윤제 박사

(1998)는 POSTECH에서, 표준과학연구

원 강성준 박사(2008)는 경희대에서, 지질

자원연구원 조경남 박사(2014)는 강원대에

서 연구를 하고 있다. 또 한 명의 KIST 출신 

최경수 박사(2012)는 미국 워털루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 누가 수상했을까? 】 

※ �출처 : 젊은과학자상 수상자 

    만족도 및 정책수요조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7)

  【 수상자들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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